
광주~축제장임시버스큰호응

무료셔틀증차…평일방문당부

리버마켓 걷깅줍깅 등풍성

전국노래자랑등연계행사확대

4년을 기다려온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상

춘객들로인산인해를이루는등폭발적인기를

끌고있다고광양시가12일밝혔다.

지난10일공식개막한광양매화축제의누적

방문객(11일기준)은총55만여명으로토요일

당일에만 1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

다.

시는둔치주차장과도사주차장을오가는무

료셔틀버스를증차하고주말보다는평일에방

문할것을주문하는등안전하고쾌적한축제장

조성에만전을기하고있다.

또한,광양매화축제를즐길수있는주말광

양시티투어의 폭발적 호응에 투어버스를 1대

늘리고평일에도10인이상예약시에는운영키

로방침을바꾸었다.

시는광양매화축제전기간광주~광양읍~광

양매화마을을오가는 40인승왕복임시버스를

매일 운행하는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23전라남도대표축제에선정된광양매화

축제는 광양은봄,다시만나는매화 라는슬

로건아래리버마켓, ESG 걷깅줍깅 in매화축

제 등트랜드를주도하는프로그램을대거도

입했다.

광양매화축제최초스폰서십도입으로관내

에서사용한 3만원이상영수증에 500만원상

당황금매화, 아이패드등의경품기회를주는

황금 매화 매실 GET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고있다.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매화꽃길

BGM 저장소, 홍쌍리 명인의 쿠킹클래스 홍

명인의매實밥心 등광양의정체성을살린오

감만족프로그램도가득하다.

교통혼잡최소화및탄소중립실천을위한무

료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대여, 실시간교통상황안내등관광수

용태세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시는 축제장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

등다양한연계프로그램으로축제분위기를시

전역으로확대하기위해힘쓰고있다.

정구영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가 4년만

에개최된데다구례산수유축제등이겹치면

서지난토요일방문객수가역대최고를기록

한것으로보인다 면서 광양시는방문객들의

안전을최우선으로쾌적하고매력적인축제장

운영에최선을다할방침 이라고말했다.

이어 광양매화마을의진면목과다채로운체

험을여유있게즐기려면상춘객이몰리는주말

보다는평일에방문할것을당부드린다 고덧

붙였다. /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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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매화축제가한창인가운데광양시다압면매화마을이활짝핀매화로가득해장관을이루고있다. /광양시제공

지역축제현장을가다

광양매화축제

광양, 다시만나는매화 …토요일17만명다녀갔다

주차걱정 옛말 …유럽형프리마켓눈길

도사 섬진주차장평일무료,주말유료

둔치주차장무료…교통상황실시간안내

광양시가 4년만에열린제22회광양매화축

제에서셔틀버스운영및유료주차장도입등으

로교통혼잡최소화, ESG실천등으로두마리

토끼를잡고있다.

또한,축제장주변교통상황을실시간으로안

내하고, 섬진강을 배경으로 유럽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 을 펼쳐 주차장에서부터

축제분위기를돋우고있다.

시는축제장의가장큰현안인주차문제해

결을위해주차장을평일과주말로구분해무료

와유료로유연하게전환했다.

섬진강둔치주차장은전축제기간무료로운

영하고,도사주차장과섬진주차장은평일엔무

료, 상춘객이몰리는주말엔유료로전환했다.

주행사장과연접한매화주차장은축제기간

내내유료로운영된다.

주차요금은 3시간 기준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는 1만2,000원이며, 각각 5,000원권

과 1만원권쿠폰으로되돌려준다. 3시간을초

과하면 30분당 1,000원의추가요금이발생한

다.

각각의 주차장은 내비게이션에서 신원둔치

주차장, 매화주차장, 다압면도사리 77(도사주

차장), 도사리산82(섬진주차장)등으로검색

할수있다.

한편,시는축제기간주말(오전 8시~오후6

시) 둔치와 도사주차장을오가는무료셔틀버

스를운행하는등축제장을찾은관광객들에게

편의를제공하고있다.

또한, 광양시문화관광 홈페이지를통해매

일 개화 상황을 안내하고 수월정, 신원교차로

등주요병목구간을중심으로교통상황을실시

간제공하고있다.

112개부스로꾸며진 리버마켓@섬진강 에

서는농부, 작가들이생산하거나손수만든작

품들을선보여축제장가는길의즐거움을한층

선사하고있다. /우성진기자

▲상춘객들이광양매화축제장을찾아완연한봄을만끽하고있다. (위부터)

▲제22회광양매화축제가지난 10일개막식을갖고열흘간의일정에들어갔다.

▲관람객들이광양매화축제장터에서지역특산품을고르고있다. /광양시제공


